
▲▲어어르르신신들들의의 건건강강 비비법법,, 자자연연과과 더더불불어어 살살기기
1982년 사회복지법인으로 인가를 받아 세워진 정양원은

평균연령이 85세인 어르신 50명이 생활하는 노인복지시설
이다. 3만5천여 평의 대지에 시설이 세워질 당시 창립자인
故 서정수 신부는“동고동락하며 살아가는 노인들의 안위
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원훈으로 어르신들께
자연과 더불어 산다는 의미를 부여하고자 자연수목 농장
을 조성했다.
이렇게 조성된 자연수목 농장은 주로 이곳 어르신들의

산책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3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오늘
날에는 정양원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비법으로 자리
잡았다. 다양한 수목들이 어르신들과 매일 아침 싱그러운
햇살을 함께 맞으며 자식들이 못 다한 효도를 대신하고
있는 셈이다.
다른 양로시설들과 달리 딱딱하고 틀에 박힌 정형화된

시설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아래 어르신들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가족의 차원에서 항상 서로 동고동
락 하며 살아가는 어르신들은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연과 함께 건강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그 어어느느 관관광광명명소소 부부럽럽지지 않않다다.. 익익산산의의 무무릉릉도도원원
푸른 5월이 오면‘아가페 정양원’에는 메타세쿼이아 나

무로 족히 수백 미터는 될 것 같은 명품길이 만들어 지고
각양각색의 수목들이 저마다 향기와 자태를 뽐낸다. 병풍
처럼 이어진 녹색의 향연들과 숲에서만 느낄 수 있는 청
량감에 잠시나마 복잡한 생각을 버리고 마음을 쉬게 해준
다. 하늘로 쭉쭉 뻗은 나무들의 아름다운 전경은 한 폭의
그림과 같아 사진기 셔터를 연이어 누르게 만든다.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비단 메타세쿼이아뿐만이 아니다.

아가페 정양원은 익산의 무릉도원이라고 불릴 만큼 아름
다운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는데 곳곳에 늠름히 자리 잡은
각양각색의 수목들은 저마다의 향기와 자태를 뽐낸다. 수
많은 향나무와 소나무, 오엽송, 공작단풍, 회향목, 주목나
무, 백일홍 등 각종 관상수로 우거진 나무 숲 사이 산책길
은 어느 것 하나 놓치고 싶지 않은 감동이 되며 자연의 싱
그러운 공기와 주변 농촌의 풍경이 함께 어우러져 옛 향
수를 느끼게 해준다.
이곳에 오면 눈과 함께 귀 또한 민감해진다. 도시생활에

서 떨어진 정적의 시간 속에 걷다보면 나무사이로 들려오

는 새소리와 나뭇잎을 스치는 바람소리도 선명하게 느껴
진다. 뒷짐을 지고 호젓이 걷노라면 번잡한 인생사는 아련
하게 잊혀지고 고요함과 맑은 하늘빛에 감정과 육신이 편
안해 지는 것이 자연의 품성 그대로 자연과 하나가 된 기
분이다.
지금은 정양원 어르신들과 자원봉사를 오는 사람들, 혹

은 이곳을 아는 몇몇 사람들만 종종 들러 자연이 만들어
내는 사계절의 놀라운 변화를 느끼고 있지만 익산의 대표
적인 관광명소, 인생사진을 남길만한 곳으로 손색이 없다.

아가페 정양원의 최명옥 원장은“3월부터 11월까지 수선
화, 튤립, 목련, 양귀비 등 꽃의 향연이 이어지고 있으니
익산시민과 여행객들이 편안하게 이곳을 찾아 잠시나마
힐링하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그 뜻을 전했다.
한편, 이곳 정양원뿐만 아니라 도심 가까운 곳 어디서든

자동차를 달리다 우연히 만날 수 있는 가로수 길의 짧은
휴식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한다.
미륵사지로 향하는 금마면 공수부대 앞 도로는 메타세쿼
이아길 옆쪽으로 자전거 길이 조성되어 있어 잠시 내려 산
책하기에 더없이 좋고, 동산동 휴먼시아 아파트 수변 가로
수 길에서도 5월이 선물하는 자연의 상쾌함을 만나볼 수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눈에 들어오는 알록달록
한 정원은 시작에 불과하
다.
아담한 진입로 안쪽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녹색의 향연
이 끝없이 펼쳐진다.
나뭇잎들이 서로 얼굴을 부비며

연신 이어지는 숲길, 그 위에서 가
만히 눈을 감으면 왠지 이대로 시
간이 멈춰 영원한 젊음으로 남을
것만 같다. 오직 숲에서만 느낄 수 있는 청량감과 자연이
주는 최고의 선물을 만끽할 수 있는 곳! 삶에 찌든 마음을
잠시 쉬어가기에 충분한 익산의 진정한 무릉도원, 아가페
정양원의‘자연수목 농장’이다.

가자! 익산 노인복지시설 정양원의‘자연수목농장’으로 16기획
2017년 5월 2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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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의산책로로이용돼
건강지키는비법으로자리잡아

메타세쿼이아나무포함
향나무등관상수로우거져
11월까지꽃의향연도이어가


